
I. 서 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 학생 수가 시간이 지날수
록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교육부[1]의 유학생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약 5천 명이던 중국 유학생은 
2009년 10배 증가하여 처음으로 5만 명을 초과하였으
며, 2019년에는 7만 명을 돌파하였다. 2020년 현재, 

중국 유학생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자랐던 곳과 다
른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문화적 및 사회적 변
화를 경험하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과정을 거치
며[2],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게 마련이다[3]. 학업을 
위해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 역시 다르지 않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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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242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성향을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로 구
분하고 각 성향이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몰입과 내성 등 중독 경향성의 3가지 
하위 차원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FoMO는 SNS 중독경향성의 모든 하위차원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SNS 효능감과 사회비교 성향은 일부 차원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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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d how personal traits such as SNS self-efficacy, comparison 
orientation, fear of missing out are associ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An online survey of 232 
Chinese students in Korea showed that the personal trai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b-dimensions of SNS addiction proneness. Fear of missing out i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ll three sub-dimensions of SNS addiction proneness. On the other hand, SNS self-efficacy and 
comparison orient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some of the sub-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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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언어 장벽, 외로움
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
려움, 두려움과 불안정감, 집중력 저하와 학업부진,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환까지 겪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7].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중
국 유학생이 SNS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
은 한국과 중국의 SNS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
의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같은 유
학생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인맥 형성을 위해 한국의 
SNS를 이용하고[8], 또한 중국에서의 사회관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자국의 SNS를 
사용한다[9]. 즉, 중국 유학생들은 자기표현, 한국적응, 
친구와의 교류, 정보공유, 재미 등의 실용적 목적뿐만 
아니라 향수병이나, 두려움, 차별감 같은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고 있다[10].  

미디어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불확실성이나 위협이 커질수록 이
용자들은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는데[11][12],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낯선 환경
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
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의 유지와 확장에 
특화된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중국 유학생이 늘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생활에서 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0][13]. 

하지만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중
독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중독과 유사하게 
SNS 중독 역시 이용 시간에 대한 조절 실패, 금단 현
상, 가상세계에 대한 과도한 몰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SNS는 가상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즉
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14],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상시적으로 경험하
는 중국 유학생의 중독 경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의 개인 성향이 SNS 중독 경
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중국 유학
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
향,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 등 세 가지 요인을 중
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동안 SNS 중독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지만,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문헌연구  

1.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
하여 내성 및 금단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
는 것’을 말한다[15]. 하지만 SNS 중독이라는 용어가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중독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이유로, 최근에는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독경향성(addiction 
proneness)’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15][16].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SNS 중독경향성을 다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윤경[16]
은 ‘SNS 집착 및 금단’, ‘SNS 과잉 의사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소비’ 등 3개 차원으로, 이상
호[17]는 ‘시간적 내성’, ‘생활 장애’, ‘중단 시도 실패’, 
‘금단 및 불안’ 등 4개 차원으로, 정소영과 김종남[15]
은 ‘일상생활 및 조절 실패’,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
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등 4개 차원으로 구
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다차원
적 접근은 각 하위 차원들이 중독경향성의 전체적인 특
징을 공유함과 동시에 각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상쇄되
지 않는 독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각 하위 차원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개인 성향과 SNS 중독경향성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성향은 SNS 중독경향성과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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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소외에 대한 외로움
(FoMO)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 SNS 효능감과 SNS 중독경향성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떠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18]. 자기 효능감
은 광범위한 인간 행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자들은 자기 효능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행위에 따
라 학습 효능감[19], 커뮤니케이션 효능감[20], 인터넷 
효능감[21]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왔다. SNS 효능감
은 자기 효능감을 SNS 이용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적용
시킨 개념으로,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자신감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닥친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독경향성과는 부적 
관계로 알려져 있다[22]. 즉, 낮은 자기 효능감은 스마
트폰 중독[22], 휴대전화 중독[23], 인터넷 중독성향
[24], SNS 중독경향성[25]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NS 효능감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
인 자기 효능감과 다를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넘어 실제적으로 행동을 시도하려
는 의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SNS 효능감이 높은 사
람은 SNS 이용에 대한 행위 의도와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을 수 있다. 이는 정보 기술에 관련된 효능감이 해당 
정보 기술의 이용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다. 예를 들어, 인터넷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도 인터넷[26]과 SNS[27][28]를 더 많이 이용하고, 스
마트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
는 경향성이 있으며[29], SNS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SNS를 더 많이 이용한다[30]. 따라서 SNS 효능감이 높
은 사람의 경우 SNS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오히려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2.2 사회비교 성향과 SNS 중독경향성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비교 성향(Comparison 

Orientation)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할 절대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
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한다[31]. 
사회비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일어
나는 보편적인 과정이다[32]. 하지만 사회비교 성향은 
자신의 느낌, 의견, 능력 및 상황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개인적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비교하려는 경향성이 강
한 사람들, 유사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
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는 성격적 기질이다[33][34].

SNS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하
는 기회를 빈번하게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 또한 나의 삶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SNS 상에서는 상대적으
로 상향 비교(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과 비교)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울감을 촉진하거나 삶의 만족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35][36]. 과거에는 타인과의 비교가 직접 만남 
혹은 TV와 같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타
인과의 비교가 가능해진 것이다[37].

사회비교 성향과 SNS 이용 및 중독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한된 연구들은 
사회비교 성향과 SNS 이용 및 중독 간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Jang, Park 
& Song[38]은 대학생 313명에 대한 조사에서, 페이스
북 이용과 사회비교 성향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미
하다는 것을 밝혔고, Rozgonjuk와 동료들[39] 역시 사
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페이스북의 사용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비교 성향이 높을수록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비교 성향
은 SNS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인숙과 황선아[33]가 한국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비교 성향이 높을수록 SNS 
중독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 존
중감의 매개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나, 사회비교 성향이 SNS 중독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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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3 FoMO와 SNS 중독경향성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이하 FoMO)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최근 들어 SNS 중독경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요인으로 FOMO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40-43]. FoMO는 ‘자신이 없는 상태
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경험을 할지 모른다는 
광범위한 우려’를 말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끊임
없이 관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현된다[38]. 

지금까지 많은 실증 연구들이 FoMO와 SNS 중독경
향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Przybylski
와 동료들[44]은 FoMO가 높은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FoMO와 SNS 중독경향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박지수와 서영석[41]이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를 사용하는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FoMO와 SNS중독경향성
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설화[42] 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oMO
와 SNS중독경향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
을 많이 느낄수록 SNS를 강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FoMO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청소년 
집단 또는 SNS를 주로 이용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FoMO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공통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45][46]. 따라서 본 연구
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수 집단인 유학생들이 타인
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여 유학생 집단에서 FoMO의 영
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재한 중
국 유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
상되는 개인적 특성으로 SNS 효능감, 시회비교 성향, 
FoMO 등 3개 요인을 선택하고, 각 변인이 중독경향성

의 하위 차원, 즉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몰입과 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한다. 

연구가설 1: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효능감, 사회비
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차원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효능감, 사회비
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효능감, 사회비
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몰입과 내성 차
원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 개인 성향의 하위변인과 SNS 중독 경향성 하위변인간의 관계는 모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의 수준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 유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위챗 채팅방과 모멘트 등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이 SNS 중독
경향성이었기 때문에, SNS 이용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 중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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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의 측정1

2.1 SNS 중독경향성

측정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SNS 이용이 일/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849

SNS 사용 시간을 줄이지 못해 후회함 .835
“그만 해야지”하면서도 번번이 하게 됨 .806

SNS 때문에 취미, 여가생활 등을 덜 하게 됨 .749
피곤해서 수업/업무 시간에 잠 .715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 .642
SNS 하는 동안 자신감이 생김 .823

SNS 하는 동안 인정 받는다고 느낌 .802
SNS를 못하게 되면 짜증이 남 .669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외로움을 덜 느낌 .632
다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SNS를 함* .552

하루 대부분을 SNS를 하며 보냄 .840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확인함 .722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을 더 느낌 .710
최근 SNS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함 .505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역) .475

초기고유 값 6.01 2.12 1.49
설명분산 37.58 13.26 9.32
누적분산 50.84 60.16

Cronbach's α .89 .82 .74

표 1.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주. 지면 제약으로 문항을 요약하였음. 추출 요인을 3개로 고정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하였음. 요인적재
치 <.40은 표시하지 않았음. KMO = .85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카이스퀘어 
= 1887.47, df = 120, p < .001. 요인 1 = 일상 생활 장애 및 조절 실패 , 요인 
2 =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요인 3 =  몰입 및 내성. * 정소영과 김종남(2014)
에서는 ‘몰입 및 내성’에 속한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SNS 중독경향성은 정소영과 김종남[15]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를 일부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
패(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
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항)’ 등 4개 하위 요
인을 총 24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위 하위 요인 중 부정 정서의 회피(예, ‘기분을 좋게 하
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SNS
를 사용한다’ 등) 요인은 미디어 이용 동기의 측정 문항
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독 성향의 측정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3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

1.  SNS중독경향성,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는 7점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으로 나타났다2. 

2.2 SNS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표준화된 척도가 존재하지만, SNS 이

용 행동에 특화된 SNS 효능감에 대한 측정 척도는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30][47][48]를 참조하여 3개 문항을 새로 만들어서 사
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SNS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SNS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나는 SNS 이용규
칙을 잘 지킬 수 있다’ 등으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702로 나타났다. 

2.3 사회비교 성향 
타인과 비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격적 특질인 사

회 비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Gibbons와 Buunk[34]
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능력과 대
한 비교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 6개(예,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일을 잘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와 의견에 대한 비교 성향을 측정하
는 문항 5개(예, ‘나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얻기 
위해 타인과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나는 항상 나와 상
황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알고 싶
다’) 등 총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능력 비교 문
항 간 내적 일치도는 .830, 의견 비교 문항 간 내적 일
치도는 .758로 나타났다. 

2.4 FoMO
FoMO는 Przybylski 등[44]이 개발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한국어 번역본[41]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Przybylski 등[44]은 FoMO를 단일 요인을 가정
하였고, 박지수와 서영석[41]의 연구도 이를 지지하였
다. 하지만 주은선, 전소연과 심솔지[49]가 한국형 소외
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타당화를 확인한 결과, 1개가 

2.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3개 문항(‘SNS로 인해 원하는 시간
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SNS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또는 재미를 잃
는다’)이 중복 적재되어 측정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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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요인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본 연구에서 FoMO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3. 

측정 항목 요인1
때로는 주변에 일어난 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840

나는 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불안하다 .804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신경이 쓰인다 .787

휴가를 가서도 나는 계속 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702
나는 내 친구들이 나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695

나는 계획된 모임을 가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613
나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보람찬 경험을 많이... .460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온라인에 자세한... .416
초기고유값 3.731
설명분산 46.63

Cronbach's α .824

표 2. FOMO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주. 지면 제약으로 일부 문항을 요약하였음.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
고,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하였음. 요인적재치 <.40은 표시하지 않
았음. KMO = .8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카이스퀘어 = 666.11, df = 28, 
p < .001. 요인 1 = 소외에 대한 두려움. 

2.5 통제 변인
성별,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 한국 거주 기간 등 

3개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표본의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한 중국 유학생은 245명이었
다. 이 중에서 SNS를 사용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하고 
최종 응답자는 총 242명이었다.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60.6%(16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57세(SD 
= 2.70), 학력 수준의 경우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가 
193명(79.75%), 대학원 재학 중인 응답자가 49명
(20.25%)으로 나타났다.

3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2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
다 더 보람찬 경험을 많이 할까봐 두렵다’, ‘친구들 사이에서만 
아는 농담을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이 중복 적재되어 
측정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하
며(233명, 96.28%), 주로 이용하는 SNS는 WeChat 
(198명, 81.82%)과 Weibo(26명, 10.74%)였다. 또한 
대부분 매일 SNS를 이용하며(233명, 92.15%), 하루 평
균 이용 시간은 ‘30분 미만’이 11명(4.55%), ‘0.5~1.5
시간’이 53명(21.90%), ‘1.5~2.5시간’이 49명(4.55%), 
‘2.5~3.5시간’이 43명(17.77%), ‘3.5시간 이상’이 86명
(35.54%)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SNS 중독경향성은 몰입 및 내
성(M = 4.92, SD = 1.04),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M 
= 4.03, SD = 1.27),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M = 
3.99, SD =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몰입 및 내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FoMO(r = .41, p < .01), 의견비교 성향(r = .37, p < .01), 
SNS 효능감(r = .33, p < .01), 능력비교 성향(r = .15,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상세계 지향성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은 FoMO(r = .55, p < .01), 
능력비교 성향(r = .43, p < .01), 의견비교 성향(r = .36, 
p < .01), SNS 효능감(r = .28, p < .01)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와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지는 변인은 FoMO(r = .43, p < .01), 능력비
교 성향(r = .32, p < .01), 의견비교 성향(r = .24, p < .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1 2 3 4 5 6 7
1 1.00 
2 0.15* 1.00 
3 0.30** 0.46** 1.00 
4 0.29** 0.51** 0.48** 1.00 
5 0.12 0.32** 0.24** 0.43** 1.00 
6 0.28** 0.43** 0.36** 0.55** 0.46** 1.00 
7 0.33** 0.15* 0.37** 0.41** 0.38** 0.52** 1.00 
M 5.01 4.16 4.84 4.19 3.99 4.03 4.92
SD 1.03 1.09 1.00 1.05 1.33 1.27 1.04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 1 = SNS 효능감, 2 = 능력비교 성향, 3 = 의견비교 성향, 4 = FoMO, 5 
=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6 =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7 = 몰입 및 내성.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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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1은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차원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능력비교 성향과 FoMO가 높아질수록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 차원의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7, 234) = 10.03, p < .001),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의 약 23.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제 변인 
중에서는 SNS 일일 이용시간만이 중독경향성과 유의
미한 관련이 있었으며(β = .19, t = 3.03, p < .01), 중
독경향성의 약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향 변인은 추가적으로 19.1%를 더 설명하는 것
으로 밝혀졌는데, 능력비교 성향(β = .16, t = 2.22, p 
< .05)과 FoMO(β = .34, t = 4.64, p < .001)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변인 Model 1 Model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027 -0.414 -0.049 -0.821 
일일이용시간 0.193 3.028** 0.157 2.694** 
한국거주기간 -0.038 -0.574 -0.027 -0.457 

개인
성향

SNS 효능감 -0.024 -0.386 
능력비교성향 0.158 2.223* 
의견비교성향 0.015 0.208 

FoMO 0.336 4.637*** 
F(df) 3.264(3,238)* 10.027(7,234)***

R2(R2adj) .04(.027) .231(.208)
ΔR2 .191

ΔF(df) 14.542(4,234)***

표 4. 개인성향이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차원의 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주. n = 242.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분산팽창지수(VIF)는 1.59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더빈-왓슨
(Durbin-Watson) 통계값은 2.00으로 나타나 잔차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
로 확인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연구가설 2는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의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SNS 효능감, 능력비교 성향, FoMO가 높아질수
록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의 중독경향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변인 Model 1 Model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03 .043 -.016 -.292
일일이용시간 .231 3.664*** .184 3.534***
한국거주기간 .045 .698 .051 .956

개인
성향

SNS 효능감 .112 2.052*
능력비교성향 .218 3.446***
의견비교성향 .046 .735

FoMO .360 5.568***
F(df) 4.771(3,238)** 21.434(7,234)***

R2(R2adj) .057(.045) .386(.367)
ΔR2 .329

ΔF(df) 31.326(4,234)***

표 5. 개인성향이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의 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주. n = 242.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분산팽창지수(VIF)는 1.59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더빈-왓슨
(Durbin-Watson) 통계값은 2.09로 나타나 잔차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7, 234) = 21.43, p < .001),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의 약 38.6%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제 변인 중
에서는 SNS 일일 이용시간만이 유의미하였으며(β = 
.23, t = 3.66, p < .001), 중독경향성의 약 5.7%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성향 변인은 추가적
으로 32.9%를 더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SNS 효
능감(β = .11, t = 2.05, p < .05), 능력비교 성향(β = 
.22, t = 3.45, p < .001)과 FoMO(β = .36, t = 5.57,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은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몰입과 내성 차원의 SNS 중독경향
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SNS 효능
감, 의견비교 성향, FoMO가 높아질수록 몰입과 내성 
차원의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변인 Model 1 Model 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67 -1.061 -.022 -.398
일일이용시간 .307 5.008*** .264 4.877***
한국거주기간 .098 1.554 .081 1.461

개인 SNS 효능감 .174 3.053**

표 6. 개인성향이 몰입 및 내성 차원의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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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 = 242.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분산팽창지수(VIF)는 1.61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더빈-왓슨
(Durbin-Watson) 통계값은 2.08로 나타나 잔차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7, 234) = 16.82, p < .001), 몰입과 내
성의 약 33.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제 변인 중에서는 SNS 
일일 이용 시간만이 유의미하였으며(β = .31, t = 5.01, 
p < .001), 중독경향성의 약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향 변인은 추가적으로 22.4%를 더 설
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SNS 효능감(β = .17, t = 3.05, 
p < .01), 의견비교 성향(β = .24, t = 3.63, p < .001)
과 FoMO(β = .28, t = 4.15, p < .001)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토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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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
인의 성향을 SNS 효능감, 사회비교 성향, FoMO로 구
분하고 각 성향이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몰입과 내성 등 중독 경향성의 3가지 
하위 차원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표 7]은 요약
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구분
SNS 중독 경향성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몰입 및 내성

SNS 효능감 n.s 가설 지지 가설 지지
능력비교성향 가설 지지 가설 지지 n.s
의견비교성향 n.s n.s 가설 지지

FoMO 가설 지지 가설 지지 가설 지지

표 7. 연구결과 요약

첫째, 연구결과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은 
FoMO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이다. FoMO는 SNS 
중독경향성의 모든 하위차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도 개인 성향 변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타인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SNS를 이용하
고, SNS 사용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데 힘들어하며, 현
실 생활보다 SNS에서 자신이 더욱 인정받는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반순주 등[50]은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
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상세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
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 
본다면, 타인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
상세계 지향성을 높이고, 높은 가상세계 지향성은 대인
관계능력을 낮추는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을수록 
타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
터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하기 때문
에 인과순환관계가 성립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록 SNS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즐거움을 느끼
고, SNS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윤경[16]
은 과도한 몰입이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
를 의미하지 않고, SNS에 대한 의존 행동이 상대적으
로 높아 SNS 사용시간 통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
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경
우라고 이야기하며, 몰입이 중독경향성의 다른 차원들
보다 선행되는 조건으로 보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실
제로 외로움을 경험한 상태가 아닌 외로움에 대한 두려
움을 가지는 심리적 성향만으로도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둘째, SNS 효능감은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 차원 중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 몰입과 내성 차원과는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 차원과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연구를 통해 한 변인의 유사
한 차원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SNS 효능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인 자

성향
능력비교성향 -.123 -1.872
의견비교성향 .238 3.626***

FoMO .279 4.150***
F(df) 9.836(3,238)*** 16.821(7,234)***

R2(R2adj) .110(.099) .335(.315)
ΔR2 .224

ΔF(df) 19.73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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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효능감이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잘 수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낮
다는 것은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51][52]. 따라서 일반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
람들은 현실을 회피하여 미디어가 만든 가상의 세계에
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디어 중독경향성
이 높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활용
한 SNS 효능감은 SNS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인터넷 자기 효능감과 같은 도구적 효능감이다. 따
라서 SNS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현실 회피의 전략으
로 SNS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SNS 참여
함으로써 중독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SNS 효
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과도한 SNS 이용의 원인을 자기 
조절의 실패라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SNS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경험하지 못하
거나 SNS 이용의 조절 및 중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성향 
중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인 효능감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주제에 알맞은 효
능감과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 성향의 차원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 성향이 높을수록 SNS 중독에 정적인 연관성
을 가지는 선행연구의 결과[53]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사회비교 성향을 능력
비교 성향과 의견비교 성향으로 구분하여 SNS 중독경
향성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능력비교 성향은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차원에, 의견비교 성향은 몰입 및 내성 
차원과 정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
지고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SNS 이용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능력과 의견 외에도 성적, 
재능, 외모 등 비교 가능한 다양한 변인들의 측정문항
들을 개발·적용하여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는지, 이러한 비교 과정은 
SNS 중독 경향성의 어떠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이 중국 유학생이라는 점은 한국
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지만, 그 수가 다
른 국가에 비해서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그 수가 상대
적으로 작은 국가의 유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국민 유학생의 수가 작아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 민족 및 문화적 특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
은 통제하였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SNS와 중국
의 SNS를 모두 이용한다는 점[8][9], SNS 상의 자국 친
구들과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달래며 사회적 지지를 획
득할 경우 한국 문화적응에 부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54]을 바탕으로 본다면 SNS의 종류와 SNS 상에서 주
로 교류하는 상대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SNS를 활용하여 자국민과 많은 교
류를 통해 문화적응에 실패할 경우 FoMO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연
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SNS 중독 경
향성에 대한 하위 차원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분류하
였으나, 조사결과 선행연구와 다른 차원으로 분류되는 
문항이 발생하였다. 즉,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측정 
도구의 보완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독경향성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들은 
모두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와 같이 횡단 연구가 아닌 개인 성향과 중독 
경향성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종
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개인의 성향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력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연구에는 개인의 성향
과 SNS 중독경향성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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